
□ 6.19일 콜 대선 최초 좌파후보 구스타보 페트로 당선의 의의  

 ◦ 전 게릴라 출신으로 불공정 사회 개혁을 내걸었던 구스타보 페트

로가 6.19일 결선에서 50.5%가 넘는 득표로 47.3%득표에 그친 우

파 후보 에르난데스를 누르고 역사상 최초 좌파 대통령으로 당선 

 ◦ 중남미 주요국들 중 브라질 제외한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페루  등 모두 좌파정권이 들어서게 되었고 오늘 10월 브라

질 대선에서도 전 대통령 룰라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지속적으로 보

우소나루 현 대통령을 앞서고 승리할 확률이 높음

 ◦ 중남미에서 1990년대와 2000년 무렵 좌파정권이 속속 등장하며 이

른바 ‘핑크 타이드’등장. 그시기에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중남

미 자원부국들의 경제가 호조를 보이며 좌파정권이 득세

 ◦ 반세기 이상 피비린내나는 내전을 겪은 콜롬비아는 좌파 정치인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러한 흐름에 비켜 있었으나 코로나 이후 경제

정책의 실패, 정부 세제개혁안에 대한 반발 등으로 강력한 변화에 

대한 요구로 좌파 정부 부상 

□ 향후 중남미정권의 정책 방향 

 ◦ 유권자들은 이념보다는 기득권 정치의 부패와 불공정, 실패한 경

제정책에 대한 분노로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

지면서 다수의 좌파 정권이 탄생하였으나 급격한 경제정책의 변화

는 없을 것으로 예상 

   * 과거 브라질 룰라정권 탄생시 “좌측 깜박이를 켜고 우측으로 간

다”는 표현처럼 시장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을 취한 바 있음 

   * 2010년대 후반 이후 ‘핑크 타이드’의 퇴조때처럼 경제정책이 

실패하고 불공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시 정권교체를 요구할 가능

성이 높음 

콜롬비아, 좌파 구스타보 당선과 전투기 구매 계획    



□ 미국 대 중남미 정책 변화 필요 

◦ 그간 미국의 든든한 우방이었던 콜롬비아는 미국의 대 베네수엘라 

강경책 등에 보조를 맞추어왔으나 향후 4년은 미와 갈등 예상 

- 미-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재 검토 

- 마약의 합법화 가능성 : 코카인 재배 농촌지역 개발에 초점 

- 국경지역 폭력사태 단절과 무역거래 위해 베네수엘라와 외교 정상

화 가능성 

 

□ 콜 국방부의 무기 취득 계획에 미칠 영향 

페트로 당선자는 당장 전투기 구입보다는 민생에 치중한다는 입장

을 밝히고 있음  

◦ 페트로, 콜 대통령 당선자, 전투기 원치 않아(defensa.com, 6.23)

- 콜 최초 좌파 대통령 당선자인 페트로는 이반 두케 현대통령에게 

어떤 전투기 구매도 하지 말 것을 당부 

-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전투기 구매는 정부의 매우 무책임한 행

동이라고 밝힘 

◦ 현 두케 대통령은 콜의 무기 구매를 지지한다고 밝혀(defensa.com, 6.28)

- 콜 국방부의 무기 구매계획은 당선자 페트로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서둘러 이루어진 계획이 아니며 수명이 다한 무기류 대체

를 위해 수년간 조사를 거친 계획임을 밝힘 

 * 콜 공군은 이스라엘 크피르 전폭기 23대, 브라질 엠브라에르 슈퍼투카노 24대 

운영중으로 2023년부터 중형공격기 F-16 도입 예정이며 경공격기는 선정 과

정중. 후안 마누엘 前정부부터 노후화한 전투기 교체 협상 수년간 진행하여옴


